
동서발전, 우드칩 생산 본격돌입

한국동서발전이 강원 삼척시 도계읍 농공단지의 그린바이오매스 공장을 완공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다.

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건립한 공장은 4월18일 완공식을 갖고, 앞으로 10만-20만톤의 우드 칩을 생산하

게 된다.

공장에서 생산된 우드 칩은 동서발전 동해화력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친환경 발전연료로 전량 공급될 예정

이다.

삼척시 관계자는 “바이오매스 공장은 지역 목재 부산물의 수집과 유통은 물론 나무가루 연료 생산 등 산림

바이오매스산업을 발전시키는 파급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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